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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짝수년도 출생자 올해 국가암검진 꼭 받으세요

“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 ․ 완화될 수 있습니다”

인천광역시는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인‘짝수년도 출생자’에게 검

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. 

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은 인천에서 매년 약 12,000명의 신규 

환자가 발생하고 있다. 인천시의 남ㆍ여 암 사망 1위는‘폐암’이며, 

암 발생률의 경우 남성은 위암, 여성은 갑상선암이 각각 1위를 차지

하고 있다. 

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요인, 환경 및 유

전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

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.

따라서,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암검진(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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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암, 폐암)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진단, 치료까지 이어지면 대

부분 완치가 가능하다. 

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은 ‘짝수년도 출생자’로 의료급여수급권자, 
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하위 50% (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

108,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02,500원 이하)는 무료로 암검

진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, 전년도에 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․ 
신청하면 올해 12월까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. (☎ 1577-1000)

시는 지리적 특성상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

도서지역 주민의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, 오는 7월부터 8월에는 ‘인

천지역암센터’와 ‘한국건강관리협회’가 섬에 방문해 암검진 뿐만 

아니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인천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국가 암검진

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에 힘쓰겠다.”고 

말했다. 

붙임  국가암(6대암) 검진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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